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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브랜드 돌(Dole)이 과즙
100%로 만든 ‘돌 바나나
100% 과즙주스(이하 돌 바나
나주스·사진)’를 16일 국내
에서만 최초로 선보인다. 돌
바나나 주스는 백포도, 파인
애플, 배 과즙에 바나나 퓨레
를 넣어 새콤달콤한 과일 주
스와 바나나 고유의 부드럽고 달콤한 풍미를 느
낄 수 있는 100% 과즙 주스다. 인공색소, 방부제,
설탕 무첨가 제품으로 과일 고유의 맛을 즐길 수
있다. 무균 포장지를 사용하여 생산일로부터 약
8개월간 보관이 가능하다.

기아자동차의 북미 및 중남미 공략을 위한 교두
보가 될 멕시코 공장이 16일(현지시간) 양산을 시

작한다. 2014년 10월 착공한 지 1년7개월여 만이
다. 기아차는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뻬스께리아시
에 위치한 기아차 멕시코 공장이 준중형 차급인
K3(현지명 포르테)의 생산을 예정대로 개시한다
고 밝혔다. 미국, 중국, 슬로바키아에 이은 기아
차의 4번째 해외 생산거점인 멕시코 공장은 착공
후 양산까지 10억달러(약 1조 1200억원) 가량이
투입됐다. 기아차 멕시코 공장에서는 양산 첫 해
인 올해 10만여대가 생산될 예정이며, 추후 30만
대까지 생산량이 늘어난다. 이로써 기아차는 국
내 163만대, 해외 186만대 등 총 349만대의 글로
벌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다.

쌍용자동차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휴가철 카라
반 여행권 증정 및 전용쇼핑몰 이용 등 풍성한 혜
택의 고객 감사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벤트 참가
를 원하는 고객은 6월 20일까지 가까운 쌍용차 전
시장을 방문해 응모권을 작성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파주 임진강 카라반 이용권(20가족), 태안
몽산포 카라반 이용권(10가족), 주유상품권 5만
원권(20명), 영화예매권 2매(100명) 등 푸짐한 경
품을 증정한다.

비가열 프리미엄 식음료
전문 기업 흥국에프엔비
가 자체 브랜드 ‘수가(S
UGA)’(사진)를 론칭했
다. 수가 브랜드를 통해
첫 선을 보일 제품은 클
렌즈 주스인 ‘클렌즈미’
3종과 국내산 고로쇠 수액 100% ‘나무가주는선물
고로쇠물’이다 ‘클렌즈미’는 100% 과일과 채소만
을 담은 신선한 냉장주스다. 살균을 위해 열을 가
하지 않고 초고압처리(HPP) 기술을 이용해 집에
서 갓 짜낸 것처럼 신선하다. 수가 ‘나무가주는선
물 고로쇠물’은 다른 첨가물 없이 100% 국내산 고

로쇠 수액만을 담은 순수 고로쇠물이다. 비가열
초고압처리 공정을 거쳐 신선함과 영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통기한은 28일(냉장)까지 늘렸다.

아우디 코리아는 ‘아우디 라
운지 by 블루노트’의 네 번째
공연(사진)을 5월 23일 오후
7∼10시에 클럽 옥타곤에서
개최한다. 아우디 코리아는
2014년 유니버설 뮤직의 세
계적인 재즈 레이블 ‘블루노
트’와 협약을 맺었으며 재즈피아니스트 ‘재키 테
라슨’이 첫 번째 ‘아우디 라운지 by 블루노트’ 공
연을 선보였다. 이어 지난해 5월 재즈보컬 호세 제
임스가 두 번째 공연을 선보였고, 같은 해 10월 최
정상급 피아니스트인 로버트 글래스퍼가 세 번째
‘아우디 라운지’ 무대를 장식했다. 이번 네 번째
‘아우디 라운지 by 블루노트’에서는 실력파 피아

니스트이자 보컬리스트인 캔디스 스프링스와 DJ
소울스케이프가 멋진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의 다이어트
브랜드 팻다운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 스틱형
분말 제품인 ‘팻다운 톡’
(사진)을 출시한다. 팻
다운 톡은 물 없이도 언
제든지 가볍게 즐기면서
기분 전환은 물론 체지방 감소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상큼한 자몽맛의 분말
형태로 돼 있어 출근길, 쇼핑, 가벼운 운동 중 생
활 속에서 하루 두 번 1포씩 한 입에 가볍게 털어
먹거나 물에 타서 먹을 수 있다. 팻다운 톡의 주성
분인 HCA(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는 탄수화
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

돌(Dole), ‘바나나주스’ 국내첫공개

CJ제일제당, 스틱형 ‘팻다운톡’ 출시

기아차, 멕시코공장양산개시

23일, ‘아우디라운지 by 블루노트’ 공연
흥국에프엔비, 자체브랜드 ‘수가’ 론칭

쌍용차, 카라반여행이벤트실시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인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사진)이 두 차례 독주무대
를 마련했다. 5월26일에는 슈베르트에게 헌정하는 ‘트리뷰트 투 슈베르
트’, 6월9일에는 ‘왼손, 그리고 초절기교’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테크니션으
로서의 면모를 증명해 보일 예정이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젊고 유망
한 음악가를 관객에게 소개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상주음
악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로 선정된 선우
예권은 올해 총 5번의 리사이틀을 통해 자신의 폭넓은 음악세계를 관객에
게 선보이게 된다. 5월26일은 슈베르트에게 헌정하는 무대이다. ‘3개의 피
아노 소품’, 리스트가 편곡한 슈베르트의 가곡 ‘물레방앗간과 시냇물’과 ‘마왕’, ‘피아노소나타
19번’ 등 슈베르트의 작품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6월9일 연주는 선우예권의 화려한 테크닉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이다. 1부는 왼손으로만 연주하는 작품들로 꾸몄다. 스크랴빈의 ‘왼손을 위한
프렐류드와 녹턴’, 생상스의 ‘왼손을 위한 6개의 에튀드’를 연주한다. 2부에서는 피아니스트들에
게 가장 악명 높은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을 들을 수 있다.

슈베르트, 그리고테크니션선우예권의무대

뀫피아니스트 선우예권 독주회｜5월26일·6월9일｜서울 금호아트홀

2011년 도이치그라모폰 레이블로 발매된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파르티타 전곡’은 25세의 젊은 바이올리니스트의 녹음이라고 하기에는 믿
어지지 않을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 주었다. 클래식 팬들이 김수연(사진)의
바흐 무반주 전곡을 무대에서 듣고 싶어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유럽에서 시
작한 바흐 리사이틀을 국내에서도 선보인다. 김수연은 독일 중서부의 소도
시 뮌스터에서 태어났다. 2010년 뮌헨 음대에서 아나 추마첸코를 사사하며
최고연주자 과정을 마쳤다. 쿠르트 마주어, 엘리아후 인발, 정명훈, 안드리
스 넬슨스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협연했다. 2003년 레오폴트 모차르트 국
제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일찍이 천재성을 드러낸 김수연은 2006년 하노버 국제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해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다. 2009년에는 퀸엘리자벳 국제 콩쿠르에서 4위 입
상했다. 2015년부터 니폰 뮤직파운데이션 후원으로 1702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선보이는바흐무반주전곡의감동

뀫김수연 바흐 무반주 전곡 리사이틀｜5월29일｜서울 LG아트센터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테이트 심포니(사진)가 내한한다. 러시
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중심지에 위치한 벨로셀스키-벨로젤스키 궁전의
밀러홀에 상주하며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오케스트라이다. 2012년 안
드레이 가브릴로프와 처음 내한해 특유의 러시안 사운드로 국내 관객들
을 매료시켰다. 세 번째 내한공연인 이번 연주회에서는 발레음악가로
정평이 난 이고르 토마쉐프스키가 지휘봉을 잡는다. 소프라노 강은실,
피아니스트 박다휘와 함께 요한 슈트라우스, 차이콥스키의 왈츠곡 및 귀에 익숙한 오페라 아리아 등
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번 연주회는 마포아트센터가 준비한 ‘2016 MAC 클래식 시리즈’의 두 번째
공연이다. 이후 쾰른 챔버 앙상블 내한공연(8월15일), 모스크바 피아노트리오 내한공연(10월12일),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피아니스트 손열음 듀어 콘서트(11월10일)의 무대로 이어진다.

꺋2016 MAC 클래식시리즈꺍 두번째공연

뀫상트페테르부르크 스테이트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공연｜6월7일｜서울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 꺋GM 드래프트의 날꺍은 꺋sportsdonga.com꺍 에서 첫 회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디자인｜유진한 기자 haja1787@donga.com

………………………………………… 음악

서울시향과 처음으로 독일 출신의 지휘자 로타어 차그로제크(사진)가
호흡을 맞춰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 ‘미완성’과 말러의 걸작 ‘대지의 노
래’를 연주한다. 잘츠부르크페스티벌, 빈 국립오페라, 바이에른 주립오
페라 등을 누비는 메조 소프라노계의 샛별 알리사 콜로소바와 2014년
정명훈이 지휘한 바그너 오페라 ‘라인의 황금’에서 로게 역을 맡아 절
찬을 받은 테너 다니엘 키르히가 ‘대지의 노래’ 협연자로 나선다. 지휘
대에 오르는 로타어 차그로제크는 빈 라디오심포니 수석지휘자에 이어
1986년부터 3년간 파리오페라의 예술감독으로 활동했다. 바그너를 비롯해 독일어권 음악에 정통한
경륜의 거장이다. 2013년에는 국립오페라단의 ‘파르지팔’ 한국 초연을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했다.

거장차그로제크와서울시향의첫번째만남

뀫로타어 차그로제크의 슈베르트 교향곡 8번｜5월28일｜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